
2021년 한국작물학회 추계학술대회

- 69 -

PA-45

	
v9v i|= ßÇz {F s} ij�1 �� �� K�
����� �� Ð����� ��	�¬���	� ����� �	 ����� þ	�����	� �	 ������

이혜진1*, 김혜진1, 이혜림1, 고현석1

Hye Jin Lee1, Hye Jin Kim1, Hye-rim Lee1, Hyeon-seok Ko1

1농촌진흥청 디지털농업추진단
1Department of digital agricultur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Jeonju 54875, Korea

[서론] 

스마트팜 보급 확산에 따라((`16) 1,077ha → (`20) 5,948) 전체 재배기간의 환경제어 기준이 필요해졌다. 이에 대응하여 농촌

진흥청은 완숙토마토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2017-2018, 2018-2019작기에 스마트팜 연동 비닐온실 중 생산량이 상위 20%인 

농가 총 84개소의 환경제어를 참고하여 스마트팜 완숙토마토 적정 생육관리 모델을 개발하였다(2019). 이 모델은 시기별로 

토마토의 적정 생육을 유지하여 생산량이 증가할 수 있도록 적정 환경·생육 관리 기준을 제시해준다. 이 모델을 농업인이 현장

에서 활용할 수 있을지, 생산량 증가 효과가 있을지 검토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증 장소는 전북 완주군 스마트팜 겨울작형 완숙토마토 재배농가였다. 2019-2020작기(이하 19작기), 2020-2021작기(이하 

20작기) 두 차례 반복 실증을 하였으며, 정식주차는 34주차였다. 품종은 유럽종으로 19작기 ‘데이로스’, 20작기 ‘TY레드250’

였고 그 외 재배조건(배지·양액성분, 재식밀도 등)은 동일하였다. 온실 환경은 스마트팜 완숙토마토 적정 생육관리 모델에서 

추천한 환경에 따라 기온·상대습도·CO2 시비·급액관리를 제어하였다. 정식 후 2주차에 환경센서 부근 세 지점에서 생육이 튀

지 않는 식물 3개체씩 총 9개체의 표본을 선정하고, 매주 생육을 조사하였다. 환경·급액 데이터는 1분 간격으로 측정·저장되는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SAS 9.4를 이용하여 평균 처리하고 결과를 모델 적용 전(2018-2019작기)과 비교하였다.

[결과 및 고찰] 

온실 내부 환경은 외부 기상환경의 영향을 받아 모델에서 제안하는 환경을 완벽하게 재현하기는 불가능하여, 여름 고온기 혹

은 겨울 저온기 주간 기온·상대습도 등이 일부 튀는 경우가 있었으나 대체로 모델의 환경 범위 안에 포함되도록 환경을 제어하

였다. 모델 적용 전과 환경을 비교한 결과, 19작기·20작기 생육후기(봄) 일사량이 증가할 때 적용 전보다 주간 기온을 적절히 

높게 유지하였고, 중·후기 늦은 오후, 새벽 기온이 적용 전보다 대체로 높아 보온관리가 잘 된 것으로 나타났다. 잔존 CO2 농도

는 적용 전보다 오히려 낮았는데, 모델 제시 농도 600ppm에 가까웠다. 1회 급액량은 적용 전보다 적었고 작기 동안 변화폭이 

작았다. 생육을 비교한 결과, 생장길이·줄기굵기는 적용 전보다 작았으나 모델에 가까웠고, 화방 생장길이가 작고 변화폭이 

작아 영양생장과 생식생장의 균형이 상대적으로 잘 잡힌 것으로 나타났다. 개화군·착과군·수확군은 모델 적용 전보다 낮았으

나 시기별 총 수확과중이 적용 전보다 증가하였다. 그 결과 적용 전보다 생산량이 19작기에 13.7%, 20작기에 7.4% 증가하였

다. 따라서 적정 생육관리 모델의 현장 적용 가능성과 생산량 증가 효과를 확인하였다. 추후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모델을 개선하고 고도화하여 모델의 현장 활용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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